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레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동작은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진 플리에(plié)이다. 무릎을 구부리는 정도에 따라 
드미 플리에(demi-plié)와 그랑 플리에(grand-plié)로 구분하는 플리에는 고전 발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
으로, 발레 동작에서 필수 동작이고 특히 회전 동작과 도약 동작에서 매우 중요하다(김은지, 2014; 이소영, 
2007).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인 무릎 관절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플리에는 발레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도 
핵심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플리에는 체중을 두 발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하지가 굴곡될 때 무릎은 발끝과 일직선이 되어야 하고, 고관절부
터 다리 전체가 외전되어야 하며, 상체는 발에서 무릎을 따라 엉덩이의 수직선상의 위치해야 한다(Vaganova, 
1969). 이러한 플리에를 운동학적으로 분석한 Gontijo et al.(2015)의 연구는 플리에 수행에서의 기술적 기준을 
논함에 있어 중족의 안정성, 골반의 중심선 정렬, 골반의 기울기, 무릎과 동측 발의 정렬의 네 관점에서 판단할 것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플리에는 명칭은 단순하나 동작 수행에 있어 척추의 수직과 다리 근육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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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발레 전공 대학생의 플리에의 개념, 수행 방법, 자기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서울 소
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발레전공생 열 명을 편의표집하여 반구조화 질문지를 통한 심층 면담과 영상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답변을 토대로 도출된 플리에의 개념과 수행 방법, 그리고 자기화의 인식은 이와 같다. 첫째, 플리에의 사전
적 정의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용어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일부 참여자도 있었다. 관심이 없는 참여자도 기능에 대한 
답변은 하였으며 대체로 바른 자세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플리에의 일반적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는 높은 반
면, 중족의 안정성, 상체의 풀업, 불완전 플리에의 개념과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 
각 개인 신체의 구조적 특성 및 근력에 따라 자기화의 방안에 대한 인식이 다르므로 개별학습자의 신체 구조 및 근육의 
특질에 대한 개인화된 이해가 개선 방안의 고안에 선행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플리에의 
일반적 개념과 수행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나 플리에의 개념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개인의 근골격적 형태 및 특징에 따라 
개별화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 이해가 심화 학습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레 학습자의 근골격적 형태와 특징
에 관한 대표적 사례를 채집하고 축적하는 후행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별학습자의 근골격적 구조와 특성에 따라 
주요 동작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발레 전공 대학생, plié 개념, plié 수행 방법, plié 수행의 자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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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것이 많은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재홍(2021)은 “발레 스탠스 자세의 조건을 유지하
면서 하지의 굴곡과 신전을 이용한 무게중심의 높이 변화를 근육 기억으로 체화”하는 것을 플리에라고 재개념화
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접근방법과 조절의 범위가 달라지므
로, 연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플리에의 개념에 대한 발레전공생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훈련과 지도에 
있어 필요하다.

한편, 플리에 수행에 있어 리듬과 속도는 단순히 ‘느리게’나 ‘빠르게’ 등 단편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
나 플리에는 점프에서 도약의 준비와 착지의 충격 완화 역할을 하며, 회전에 필요한 힘을 제공하고 움직임 간의 
부드러운 전환을 만들어준다(Warren, 1989)는 관점에서는 동작의 정확성을 강조하지만, Paulette(2000)은 발레 
동작에서는 신체적 정확성보다 리듬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사한 관점에서 Franklin(1996b: 
133)은 ‘빠르고 힘찬’, ‘유연하고 느린’, ‘탄력 있게 튀어 오르는’의 유형으로 플리에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반주자 없이 녹음된 반주로 훈련하는 경우가 많은 국내 발레전공생이 동작의 수행 방법을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리듬과 속도의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플리에는 주요 동작인 만큼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연습 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그 동작의 기본취
지에 따라 자신의 신체와 특성에 알맞은 조작을 하여 기법을 습득하는 것이다(김가형, 2002). 자기화(自己化)는 어
떤 지식이나 의견 따위가 받아들여져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무용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최
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보편적 방법을 비교판단 없이 
무조건 수용함으로서 잦은 부상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발레전공생이 플리에 수행을 어떻게 
자기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플리에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지속적 훈련을 위한 신체 관리 측면에서 매우 
의의 있다고 할 수 있다.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플리에의 관한 연구는 발레 무용수의 2nd Position Grand-Plié 
동작분석에 관한 연구(최성이, 1997), 드미 플리에 지도법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골반의 바른 자세를 중심으로(김
은지, 2014), 발레 ‘Plié’수행의 재개념화(박재홍, 2021) 등이 있으며, 인식조사로는 발레 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창작 
인식(이지희, 2007),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 정렬 교육에 관한 인식도 조사(이주하, 김영미, 2021), 치매 전문 무용 
교육에 관한 대학 무용전공생의 인식도 조사(이지원, 전민수, 2021) 등이 있으나 대부분 설문을 통한 인식도를 조사 
혹은 기능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플리에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며, 플리에 이외 다른 동작
의 수행에 대한 인식 연구 또한 부족하여 동작의 올바른 수행과 자기화를 할 수 있도록 발레 동작의 인식 연구가 필
요하다. 예비전문가 단계에 있는 발레 전공 대학생은 교육 경력이 충분하며 전문 직업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는 시기
로, 이들을 대상으로 플리에의 개념, 수행 방법, 자기화에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발레전공생이 플리에의 개념, 수행 방법, 자기화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발레 전공 대학생을 포함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
는 성인 취미 발레인에게 고전 발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 동작인 플리에의 올바른 수행 방법을 지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레 전공 대학생은 플리에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발레 전공 대학생은 플리에의 수행 방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발레 전공 대학생은 플리에 수행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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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발레 전공 대학생이 인식하는 플리에의 개념 및 수행 방법, 자기화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경력 5년 이상 만 18~23세의 남학생 두 명, 여학
생 여덟 명 총 열 명의 연구참여자를 편의표집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2.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들에게 플리에의 개념과 수행 방법, 자기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반구조화 질문을 통한 심
층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답변과 수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영상 촬영을 동시에 진행
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지는 연구자 본인이 초고 작성 이후 발레 교육 전문가 1인과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플리
에의 개념(3개), 플리에의 수행 방법(11개), 자기화된 수행(4개)의 총 18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플리에의 개념에 대한 질문은 ‘플리에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플리에의 (목적, 효과)는 무엇인가요?’로 
구성하였다. 플리에의 수행 방법에 대한 질문은 기능적 측면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플리에는 어떻게 하나요?’, 
‘플리에 수행 시 (상체, 하체, 상·하체)는 어떻게 하나요?’, ‘플리에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플리에의 유형은 무
엇이 있고 그에 따라 다르게 힘을 주는 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이상적인 플리에의 모습은 어떤가요?’, ‘불완전 
플리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의 질문을 구성하였고, 리듬 및 속도 측면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플리에의 
(리듬, 근육의 힘, 속도)은 어떻게 되나요?’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답변의 일관성과 미답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 방법에 있어 기능적 측면 질문에 유사 질문을 추가 구성하였다. 플리에의 자기화에 대한 것은 ‘플리에 수행 
시 자기화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현재는 플리에 수
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인의 플리에 수행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의 질문으로 구
성하였다.

참여자 성별 전공경력 만 나이 학년 학교

A 여 10년 19세 2 H 대학교

B 여 10년 23세 4 K 대학교

C 여 10년 23세 4 E 대학교

D 여 11년 23세 4 S 대학교

E 여 12년 23세 4 K 대학교

F 여 6년 18세 1 H 대학교

G 여 11년 23세 4 S 대학교

H 여 9년 23세 4 D 대학교

I 남 11년 23세 4 S 대학교

J 남 7년 22세 3 H 대학교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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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질문 주요 내용
플리에의 개념 사전적 정의, 목적, 효과

플리에의 
수행 방법

기능적 역할 전체, 상체, 하체, 상·하체, 형태, 유형, 이상적 플리에, 불완전 플리에
리듬 및 속도 리듬, 근육의 힘, 속도

자기화된 플리에 자기화에 있어 어려운 점, 극복 방법, 현재의 수행 방법, 본인 플리에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

표 2. 심층면담 질문의 주요내용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Wolcott(1994)의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절차에 따라 연구하
였다. 심층 면담 자료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를 이용해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면담 날짜, 성별, 문장을 구분하여 부
호 배정 후, 연구참여자-면담날짜-성별-경력’의 순으로 부호화 처리한 다음, 내용을 중추적 코딩으로 정리하고 귀
납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무용 교육에 종사하는 발레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하여 분석 결과의 간주관적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발레 전공 대학생의 플리에의 개념, 수행 방법, 자기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열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질문 답변 주요어 (명)

발레 전공 대학생은
플리에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전적 정의 구부리다(7), 굽히다(2), 접다(1), 모름(1)

목적 착지(10), 근력강화(9), 기초동작, 스트레칭(6), 
도약, 준비운동, 중심부의 근력 강화, 턴아웃의 발달(5명 이하)

효과 부상 방지(9), 동작의 연결(8)

발레 전공 대학생은
플리에의 수행 방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기능

골반의 정렬, 견갑대 정렬, 복부·코어의 힘, 다리의 외회전(10)
무릎과 동측 발의 정렬, 척추의 정렬(9)  내전근 사용, 상·하체 분리(8)
목의 정렬, 둔근과 뒤꿈치 사용(7)  중족의 안정성(6)  
수직 움직임, 지면반력, 풀업(5명 이하)

리듬 및 박자 리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 등속(8), 변속(2)

발레 전공 대학생은
플리에 수행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려운 점
다리의 외회전 부족(8)
아킬레스건의 유연성 부족, 내전근 근력 부족 (2)
중족의 안정성(1)

자기화 방법 고관절 스트레칭, 둔근 강화 운동(8)
내전근 강화 운동(2), 아킬레스건 스트레칭(1)

표 3. 연구참여자들의 답변 주요어 

1. 플리에 개념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발레 전공 대학생의 플리에 개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플리에의 사전
적 정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리에의 목적에 대한 인식에서는 근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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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증대, 착지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 반면, 다리의 외회전이나 도약 시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플리에의 효과에 대해서는 참여자 대부분이 부상 방지와 동작 연결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플리
에를 사용한 연습 동작을 전신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 사전적 정의에 대한 인식

여덟 명의 참여자가 플리에의 사전적 정의를‘구부리다’혹은‘굽히다’로 알고 있으며, 유사한 의미의‘접다’라고 생
각한 한 명,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고 답변한 연구참여자 한 명이 있었다. 사전적 정의를 모른다고 한 연구참여자
는 플리에 이외 다른 발레 용어의 사전적 정의도 잘 모른다고 하였다. 플리에의 사전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동
작 특성의 이해와 수행에 있어 개념적 기초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플리에의 사
전적 정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플리에는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H-240407-F-9).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J-240327-M-7).

2) 플리에의 목적에 대한 인식

플리에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다리 근력의 강화라고 인식한 참여자가 아홉 명, 다리의 스트레칭이라고 인식
한 참여자는 여섯 명이었다. 대부분 참여자가 플리에의 목적을 외회전(턴아웃; turn-out)의 발달이나 중심부의 근
력 강화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다리로 부위를 국한하여 다리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의 개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플리에 수행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부위는 다리이며, 스트레칭을 통한 다리 근육의 유연
성 발달, 다리 근력의 강화, 다리의 외회전 발달의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근력이나 유연
성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근육의 협응이나 다리의 외회전과 같은 기능적 관점에서의 인식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섯 명의 참여자가 플리에를 발레의 기초동작으로, 세 명의 참여자가 준비운동(warm-up)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플리에는 발레 바(Barre)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동작(박재홍, 2021)이고 몸을 정렬하고 중심선에 따라 수직 
운동을 하는 기초동작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종합적인 관점에서 플리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플리에의 기능적 목적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에서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전원이 플리에의 기능
적 목적을 착지라고 이해한 반면, 도약이라고 이해한 참여자는 네 명이었다. 드미플리에는 풀업을 유지하고 관절
을 굽혀 바닥을 용수철처럼 누르며 도약을 하려는 순간과 착지 시의 중요한 동작이다(김민희, 1993; 김은지, 
2014). 또한 점프를 위한 도약의 역할, 착지 시의 충격 완화, 회전에 필요한 힘의 제공, 부드러운 동작 연결에 기
여한다(Warren, 1989).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도약보다는 착지 시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플리에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참여자의 인식을 근거로 할 때, 플리에
의 목적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플리에는 발레에서 바워크나 센터를 할 때 기본 동작으로 플리에를 하게 되면 하체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하체 근육의 스트레칭이 되고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 강화와 상체 코어 근
육 힘이 강화됩니다. 
(연구참여자 I-240411-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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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리에의 효과에 대한 인식

플리에의 효과에 대해 아홉 명의 참여자가 부상 방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 세 명은 플리에의 목적을 준
비운동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플리에가 준비운동을 통한 부상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연구참여자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플리에의 효과에 대해 여덟 명의 참여자가 동작의 연결로 인식하고 있었다. 
Warren(1989)는 플리에가 움직임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작의 연결은 참여자 
대부분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 연결을 위해 플리에를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리에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동작이 점프인데 점프를 하기 전과 후에 보다 더 높은 점프를 위한 것도 있
고요. 그다음 점프 착지를 했을 때 무용수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리에를 함으로써 동
작에 좀 더 부드러운 연결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할 시에 플리에를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춤을 추면서 열리는 듯한 느낌을 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B-240414-F-10)

한편, 동작 연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두 명의 참여자는 플리에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충분하
지 않았다. 전반적인 답변이 부족한 참여자 A의 플리에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답변은 이와 같다.

플리에의 목적은 안쪽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해서인데요. 안쪽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쪽 허
벅지를 양쪽 무릎을 통해서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플리에의 모양이 파
세를 하는 안쪽 근육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를 뛰기 전 도약을 하는 과정을 
연습하기 위해 플리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리에의 효과는 발레는 바에서 플리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플리에는 발레의 기초로서 여러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참여자 A-240415-F-10)

2. 플리에 수행 방법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발레 전공 대학생의 플리에 수행 방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 결
과, 발레에서 매우 중요한 풀업(pull-up)과 중족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으나, 기타 기능적 수행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은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불완전 플리에의 해결 방법은 열 명 중 다섯 명의 참여자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답하였으나 대부분의 참여자가 본인의 신체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불완전 플리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 개념과 해결 방법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플리에의 수행 유형에 있어서는 잘 인식하
고 있었다. 플리에의 리듬과 속도도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다리의 외회전이 부족하거나 근력이 부족한 경
우 상승 시 빠르게 올라온다고 하는 등 본인의 경험에 따라 이해하고 있어 신체적 특성에 따른 불완전 플리에의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1) 플리에의 기능적 수행

Gonjito, et al (2015)은 플리에의 운동학적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골반의 중심선 정렬, 골반의 기울
기, 무릎과 동측 발의 정렬, 중족의 안정성이라는 네 가지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중 중심선상에 골반을 정렬
시키는 것과 골반의 기울기에 대해 열 명이, 무릎과 동측 발의 정렬에 대해 아홉 명이 인식하고 있어 플리에의 기
능적 수행에 대해 연구참여자 모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참여자의 반 정도인 여섯 명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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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중족의 안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중족의 안정성은 중심선의 기초 각도를 구성하는 요소로 플리에를 
포함한 발레의 모든 동작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은 중심축의 불안정성에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릎과 동측 발의 정렬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다리를 외회전하
여 양발을 180도의 일자 모양에 위치시켜야 한다고 하여 중족의 안정성과 정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
었다.

플리에를 내려갈 때 무릎 방향은 발가락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턴아웃을 해주어야 하고, 턴아웃을 
하기 위해선 엉덩이를 조여 뒤로 잠근다는 느낌으로 엉덩이-허벅지-무릎-발목 순으로 돌려줍니다. 많은 사
람들이 턴아웃을 할 때 발목만 과하게 돌려 정렬이 어긋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플리에를 
할 때 가능한 무릎과 발목이 같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신경써서 해주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C-240331-F-10)

       

플리에 수행 시의 상체에 대해 열 명의 참여자 모두 견갑대 정렬과, 복부·코어의 힘, 여덟 명의 참여자가 척추
의 정렬, 일곱 명의 참여자가 목의 정렬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하체에 대해서는 주로 다리의 외회전, 내전근 사
용, 둔근과 뒤꿈치 사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하체 분리에 대해서는 여덟 명의 참여자가 답하였다. 
Gonjito, et al (2015)의 플리에 기술적인 수행 시의 요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나, 중족의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발레의 모든 동작에서 필요한 풀업(Pull-up)에 대해서는 두 명의 참여자만 답하
여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플리에의 수행에서 수직적 움직임에 대해 네 
명, 지면반력의 사용에 대해 세 명의 참여자가 답변했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플리에는 수직의 움직임이므로 지
면반력을 느끼며 인체의 작용하는 중력과 신체의 근력을 지면에 작용시켜 그 반작용력을 끌어올려 수직으로 일어
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플리에 동작 수행에 있어 목의 위치, 어깨와 견갑의 정렬, 척추의 정렬, 복부·코어의 힘, 골반의 정렬, 다리의 외
회전, 중족의 안정성, 풀업은 플리에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준비 자세에서부터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플리에를 
수행할 때는 수직 움직임으로 상·하체 분리를 하며 무릎과 동측 발의 정렬과 뒤꿈치 사용에 주의하며 하강하고 지
면반력을 느끼며 상승해야 한다<그림 1>. 이러한 움직임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이어질 때 연
결 혹은 추가되어 플리에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전체적 관점에서의 플리에 수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
겨진다.

형태적인 부분에서도 대부분 전면에서의 다리 모양은 다이아몬드, 측면에서의 전체 상·하체의 모양은 일직선이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명의 참여자는 상체는 사선 앞으로 약간 숙이고 하체만 일자 모양으로 선다고 답하였는
데, 해당 참여자는 신체 다리의 외회전(턴아웃)이 어려워 골반이 중심선보다 뒤에 위치하고 전방경사가 되어 상체
가 앞으로 숙여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박재홍(2021)은 불완전 플리에는 발레 스탠스 조건을 최대한 유
지하면서 무릎, 골반, 상체의 기울기 중 하나를 강조하지 않고 부족한 각도를 분산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불완전 플리에의 해결 방법을 질문하였을 때 불완전 플리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참여자가 
있었다. 이후 추가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였을 때 부족한 외회전 각도를 분산하여 해결한다고 답한 참여자는 전체
의 절반이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발목의 외회전 양을 줄여 무릎과 동측 발의 정렬을 우선하여 지키고 척추가 전방
으로 기울지 않고 중심선상에 위치하며 골반을 정렬하여 해결한다고 답하였다. 이밖에 불완전 플리에의 해결 방법
을 발의 180도 외회전이라고 답한 참여자가 있었다. 이 경우 “발의 외회전 각을 줄이면 내전근이 잘 느껴지지 않
아 근육의 사용을 먼저 느끼고 이후 다리의 외회전과 무릎과 동측 발의 정렬”을 한다고 하였다. 부족한 각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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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서 플리에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 근육에만 치중해 수행하면 중심선이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밀려 전신의 균
형이 틀어지고 어깨와 팔 등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부족한 각도를 분산해 해결한다고 답한 참여자가 절
반인 것은 불완전 플리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해결방안도 잘못된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발레 스탠스를 먼저 갖추고 이후 학습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불완전 플리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플리에는 연계된 동작의 특성에 따라 빠르고 힘찬, 느리고 우아한, 탄력 있는 유형의 플리에로 사용된다
(Franklin, 1996b: 133).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플리에에 대해 참여자 아홉 명이 인식하고 있었고, 플리에의 유
형을 인식하지 못한 한 명의 참여자는 바(Barre)에서는 유형을 구분하여 느끼며 동작을 수행한다고 하였지만, 센
터(Centre) 앙쉐느망이나 알레그로(Allegro) 동작을 할 경우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플리에의 유형을 구분
한다고 답변한 참여자들은 유형별 수행 방법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유연하고 느린 플리에는 아다지오에서 사용하며 지그시 땅을 밟는 느낌으로 합니다. 무게중심 이동을 할 
때 플리에 상태에서 체중이 완전히 서 있는 다리 무릎에 실려 있는 것을 느끼고 그 힘을 받아 다음 동작을 
연결합니다. 빠르고 탄력 있는 플리에는 피루엣에서 많이 사용하며 타이밍은 짧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은 플리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서려고 노력합니다. 탄력 있게 튀어 오르는 플리에는 점프에서 많이 사용
하며 스몰 점프에서의 플리에는 떨어질 때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끝, 데미 포인트, 뒤꿈치 순
으로 떨어져 충격을 완화합니다. 미들, 그랑 점프보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짧으므로 순발력 있는 플
리에가 필요합니다. 큰 점프 도약 전 플리에는 빠른 타이밍으로 눌러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
니다. (연구참여자 E-240330-F-12)

그림 1. 이상적인 플리에 정렬 그림 2. 무릎은 중심선 상에, 
무게중심은 후방에 위치한 플리에

그림 3. 무게중심은 중심선 
상에, 무릎은 전방에 위치한 

플리에

2) 플리에 수행의 리듬과 속도

플리에는 하강 전에 소위 풀업(pull-up)하여 상체를 위로 끌어올리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상체는 풀업을 유지하
다가 뒤꿈치가 바닥에서 들렸다가, 다시 딛고 올라올 때는 뒤꿈치를 먼저 접지하고 상체 풀업을 유지하면서 상승
한다. 플리에 리듬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참여자 대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추가 설명을 덧붙여 다
시 질문하였다. 추가 설명 후에도 답변하지 못한 두 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여덟 명은 플리에 수행 시 리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완전한 답변은 아니었으나 상·하체의 관계나 가장 낮은 지점에서 기다리지 않고 올라오는 등 플



발레 전공 대학생의 Plié의 개념, 수행 방법, 자기화에 대한 인식 27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41, No.3

리에의 동작 리듬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전반적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풀업을 해서 머리는 위로 올라가고 양쪽 어깨 내리고 바닥 밑으로 길게 뻗고 있는 상태
이고, 플리에를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상체가 세워진 다음에 하체가 구부러지면서 무릎이 열리고 내려가
는 동안 상체는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랑 플리에로 내려갈 때는 뒤꿈치를 일부러 드는 게 아니라 무릎
이 열리면서 어쩔 수 없이 들리고 이때 머리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면서 누가 위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으
로 상체가 내려가긴 하지만 일부러 작아지는 느낌이 아니게 진행을 합니다. (연구참여자 B-240414-F-10)

플리에 수행 시 등속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대부분 참여자가 등속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두 명의 참여자는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내려갈 때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온다고 답하였다. 한편, 등속이라고 
답하였으나, 영상에서는 답변과 달리 실제는 변속으로 수행한 참여자가 한 명이 있었다. 이 참여자는 플리에 수행
에서 다리의 외회전은 원활하나 근력이 충분하지 않아 내려갈 때에 비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변속으로 수행한다고 답한 두 참여자는 골반 고관절의 거리가 좁은 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 
중 한 명은 영상에서 다리의 외회전이 부족하여 대퇴사두근의 힘을 사용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따라
서 하강 시 뒤꿈치를 일찍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상승 시 뒤꿈치를 착지하지 못한 채 다리를 펴 마지막에 뒤꿈치
를 착지하였다. 다른 한 명도 영상분석 결과 다리의 외회전이 충분하지 않아 중심선에서 골반이 후방으로 이탈하
고 전방경사 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이는 플리에의 리듬을 본인의 플리에 수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
급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플리에 무릎을 구부릴 때는 속도를 천천히 내려가고, 무릎을 펼 때는 내려갈 때보다는 빠르게 허벅지 안근
육을 쪼아서 무릎을 펴냅니다. 그랑 플리에 동작을 할 때는 느린 속도로 엉덩이 힘을 사용하며 내려가고, 
다시 올라올 때는 그 힘을 유지하며 내려갈 때보다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에 빠르게 올라옵니다.      
(연구참여자 F-240327-F-6)

플리에 수행 시 변속이 일어날 때는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처럼 다리의 외회전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다리의 
외회전이 충분하여도 근력이 부족해 등속으로 상승하는 것이 어려워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플리에를 등
속으로 수행하라는 것은 발레의 독특한 특성인 다리의 외회전을 통해 다양한 다리 근육의 협응으로 플리에를 수
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심선 정렬과 다리의 외회전이 필요하며 플리에의 
등속은 이와 연계하여 이해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3. 플리에의 자기화

세 번째 연구 문제인 발레 전공 대학생의 플리에 수행 시 난제와 극복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플리에 자기화에 어려운 점은 다리의 외회전 부족으로 인한 정렬과 중족의 불안정
성, 아킬레스건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뒤꿈치의 접지 유지, 내전근 근력의 부족으로 인한 플리에 등속 유지의 어
려움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각각의 자기화 방법으로 연습 후에 거울을 보고 상·하체의 정렬을 맞추며 플
리에를 연습하며, 외적으로 완벽하게 다리 외회전을 갖춘 형태는 아니더라도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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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리에 자기화에 어려운 점과 방안

① 다리의 외회전 부족과 발의 외번
참여자 중 여덟 명이 플리에 수행을 자기화할 때 어려운 점으로 다리의 외회전을 언급하였다. 플리에 수행 시 

다리의 외회전 자체를 어려워하는 참여자도 있지만, 유독 발 4번 자세에서 골반의 기울기를 맞춰 다리를 외회전하
는 것을 어려워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발 4번 자세는 골반의 방향이나 기울기를 맞추기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발
자세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참여자는 중족의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참여자는 플리에의 수행 
방법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다리의 외회전 대비 발을 과도하게 열어 발이 외번(eversion)되고 족궁(arch)이 주저
앉아 플리에 수행 시 중심선에 다리를 정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 또한 다리의 외회전과 골반의 기
울기 정렬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다리의 외회전이 부족과 발의 외번이 일어날 경우 <그림 3>과 같이 플리에
를 수행하게 된다.

플리에의 자기화 방법도 자기화에 어려운 점과 관련이 있었다. 플리에의 자기화에서의 어려운 점을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다리의 외회전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화 방법으로 여덟 명의 연구참여자가 고관절의 가동범위 향
상을 위한 스트레칭과 다리 외회전 유지를 위한 둔근 강화 운동을 우선으로 언급하였다.

턴아웃의 각도가 유연하지 않고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서 무릎이 안쪽으로 굽혀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화 방법으로는 플리에를 하기 전에 충분히 개구리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드 스트레칭을 하고 무릎
을 굽힐 때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끔 무릎의 방향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하려고 노력하며 동작을 꾸준히 연
습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I-240411-M-11)

② 아킬레스건의 유연성 부족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뒤꿈치 사용을 어려워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발 2번 자세의 그랑 플리에 상태

에서는 <그림 4>와 같이 뒤꿈치 접지를 유지해야 하는데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
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그림 5>. 이 참여자는 신체조건 중 근육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동작 수행 전반에 뒤꿈치 사용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아킬레스건의 유연성 부족으로 뒤꿈치 착지 유지
에 어려움을 느낀 참여자는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언급하였다.

그림 4. 발 2번 자세 그랑 
플리에

그림 5. 뒤꿈치가 바닥에서 
들린 발 2번 자세 그랑 플리에

플리에를 할 때 남들에 비해 아킬레스건이 짧기 때문에 플리에가 옅고 뒤꿈치가 빨리 뜹니다. 자기화 방법
으로는 플리에를 할 때 발목에 힘을 줘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꽉 쪼이고 아킬레스건을 늘리면서 
하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에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J-240327-M-7)



발레 전공 대학생의 Plié의 개념, 수행 방법, 자기화에 대한 인식 29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41, No.3

③ 유연한 근육과 내전근 근력 부족
대퇴사두근 이외에 내전근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이러한 답변을 한 참여

자들의 공통점은 근육의 유연성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발 2번 자세 그랑 플리에 상태에서의 뒤꿈
치 접지와 같은 상태에서 어려움은 없는 대신 플리에의 상승에 기여하는 내전근의 사용이 어려워 플리에를 등속
으로 한다고 언급은 하였으나 실제 영상에서는 빨리 상승하는 리듬을 보인 참여자였다. 두 명의 연구참여자가 다
리의 외회전보다 풀업을 유지한 상태로 플리에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참여자들은 자기화 방
법으로 내전근 강화 운동을 언급하였다.

그랑 플리에 동작 자체가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랑 플리에를 수행할 때 끝까지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
가면서 하체에 힘을 많이 써야 해서 근력 부족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근
이나 허벅지 안쪽 근육 힘을 기르는 운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뻣뻣함을 잘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플리에를 위해서 별도의 스트레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참여자 D-240409-F-11)

2) 본인의 플리에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

연구참여자 본인의 플리에 수행을 자기평가 하였을 때 10점 만점에 평균 6.45점이었다. 상당수 다리의 외회전
과 골반 정렬의 부족으로 플리에 수행을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플리에 형태는 이상적이지 않지만 플리에의 개념과 
의도에는 맞게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한편, 다리 외회전에는 문제없으나 다리의 힘을 유지하
며 플리에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레 전공 대학생의 플리에의 개념, 수행 방법, 자기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발레전공생 열 명을 편의표집 하여 반구조화 질문을 통한 심층 면담과 영상자료를 수집 
및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플리에의 개념, 수행 방법 인식, 자기화까지 발레 전공 대학생의 답변을 토대로 다
음과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플리에의 사전적 정의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부 용어 자체의 관심이 없는 참여
자도 있었다. 용어에 관심이 없는 참여자도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답변과 영상분석 시 대체로 바른 자세로 수행하
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참여자가 추후 무용수의 진로를 가고자 한다면 동작 수행에 있어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도자의 진로를 가고자 하면 동작 수행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지
도를 하고 효율적인 지도를 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목적과 효과에서는 플리에의 주 움직임인 다리 근육과 상·
하체의 사용에 있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다리의 외회전 발달과 도약에 있어 플리에의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였다. 따라서 플리에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리에의 수행 방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적 플리에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는 높은 반면 중족의 안정
성, 상체의 풀업, 불완전 플리에의 개념과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신체 구조 및 
특성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수행 방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수행 방법에 대한 답변, 자기화에서의 답변, 영상의 내용 간 유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참여자
가 유사하지만, 답변과 동작 수행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수행 방법에 대해 인식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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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실제 수행에 있어서 답변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자기화 점수가 평균 6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자기 수행에 대한 메타인지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신체 구조 특성 및 근력에 따라 자기화의 어려운 점과 방안에 대한 언급도 달랐다. 
플리에 자기화에 어려운 점은 다리의 외회전 부족으로 인한 정렬과 중족의 불안정성, 아킬레스건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뒤꿈치의 접지 유지, 내전근 근력의 부족으로 인한 플리에 등속 유지의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특성에 
따른 자기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개별학습자의 신체 구조 및 근육의 특질에 대한 개인화된 이해가 개선 
방안의 고안에 있어 선행 이해되어야 할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서울 소재 발레 전공 대학생은 플리에의 일반적 개념과 수행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으나 플리에의 개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개인의 근골격적 형태와 특징에 따라 개별화의 고도화를 위한 종
합적 이해가 발레의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플리에의 심화 학습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레 학습자의 근
골격적 형태와 특징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채집하고 축적하는 후행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별학습자의 근
골격적 구조와 특성에 따라 주요 동작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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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ognition of Ballet Major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the Concept, Execution, and Embodiment of the 

Plié†

Jaehong Park* Hansung University⋅Dahye Kim**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cognition related to plié amo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ballet.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video analysis with 10 ballet majors conveniently sampled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In 
conclusion, while the ballet majors from universities in Seoul participating in this study understand the 
general concept and execution of plié,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a deeper, 
individualized approach considering each person's musculoskelet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for advanced learning of plié, which is fundamental and crucial in ballet. Therefore, subsequent 
studies need to collect and accumulate representative cases of ballet learners' musculoskeletal forms 
and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case studies on how to apply key 
movement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based on the musculoskelet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earner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ballet, plié, definition, execu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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